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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금요일 저녁， 충현교회 에배당을 lt.득 채운 성도들은 

샤량의 에수닝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소리나 

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고전 13: 1)같은 외식적인 사량이 야넌 

십자lt의 은종으로 풍성한 참 사량을 심령에 1~득 채웠습니다. 

이제 십자1~를 통하여 완전한 사량의 본을 보이신 혜수넙의 말씀 

에 순종하여 세상을 빵” 나아갑니다. 믿음의 순종은 모든 성도들 

로 하여금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여 줍니다. 입술 

을 열고 손을 내밀여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까지고 섭자1~의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닝의 교회는 하나넘을 진실로 사랑하어 서로 사랑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십자까의 사랑으로! 

1989년 3월 4일 창간 2007년 6월 17일 

제2차 청자가훈련 메시지 

“서로 ~1 량학자 " (요일 4:7-11) 

1. 끝없는사랑 

U 부정적인표현을살며보자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c잠 23:17) 오늘날 강단이나 회중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죄는 시기와 질투다. (갈 5:26 ; 잠 14:30)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롬 
12:3,10)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다.@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마 18:4 ; 녹 

22:26) 우리 모두가 교만한 죄인이다. (약 4:6 ; 잠 29:23)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 
니한다. (빌 1:10)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사랑이 감싸주며 사랑이 지배하 
기 때문이다，(살후 3:η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다. (고전 10:24)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약 1:19)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 
셨다. (막 3:21 ; 요 10:20 ; 골 3:8) (j)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마 5:39) 예 
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계산과는 완전히 달랐다. (롬 12:17 ; 녹 23:34 ; 벤전 3:9)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마 7:3)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녹 13:34,35) 

2) 이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을 살펴보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마 18:21. 22 ; 골 1:11)@사랑은 옹유하다. (엠 4:32) 예수님 
은 친절하고 온유하셨다. (막 6:31)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엠 4:25)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호 14:1.2)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많은 군중들이 자신 
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다. (마 27:14)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것을 뭇한다. (녹 7:38.39 ; 마 26:13)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예수님은 우 

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주셨다. (마 12:20 ; 롬 15:4 ; 요일 3:3) (j)사랑 

은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지나간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받게 

되는 승리의 면류관과 같다. (히 12:2 ; 고전 4:12.13)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 

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 

하셨다. (요 13: 1) 

2. 친밀한사랑 
예수님은우리를아주친밀하게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 

할 때에 따를 사랑하사”라고 하였다. (행 9:5 ; 덤전 1:13~16)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 

랑은 모든 관계에서 치우침이 없는 공명하신 사랑이다. (요일 4:10)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를 선택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c요 13:1 ; 막 9:6,38) 예수님 
의 사역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요 10:14)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우리들 

은 어떠한가? 교회의 부흥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아가혜의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옴에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절대로 차별이 없다. 

3. 측량할수없는사랑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 

다. (녹 2:7, 9:58, 23:53) 이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주시기만 하는 사랑이다. (엠 
5:25) 사랑의 본질은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요 3:16) 진정으로 사랑히는 길은 모든 장 
벽을 허물어뜨리신 희생의 길이다. (요일 3:16)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희생적인 사랑은주는 것만이 아니라또한용서하 

는 것이다. (엠 4:31,32)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용서는 멈 
추지 않았다，(녹 22:34)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 
에 계신다라고 착각한다. 인간들에게 짓밟히실 때에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사 

랑의 향기가 가득하길 원한다. (롬 5:5)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 

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 믿음의 삶을 살자. 

서로사랑하자!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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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Scottered Christions Estoblished Churches 

(l)Saul was in hearty agreement with putting him to death. And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ega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2)Some devout men buried Stephen, and made loud lamentation over him. (3)But Saul began ravaging 

the chu쐐 entering house after house, and dragging off men and womeκ he would put them in prison. 

(4) Ther，때re，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went about preaching the word. (Acts 8:1 ,..,,4) 

Afte「 the prom|Sed HO|V Spi 「 it came God estab|iS빼e first 

church , and then scattered them abroad to make more 

churches . When these early Christians gathered together, they 

worshipped , and when scattered , they evangelized . How about 

you? When you come together with other believers , do you 

worship , sing , pray, and learn God ’s Word or do you argue, figh t. 
and practice the world ’s way?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forced to flee your homeland? Would you try to save your own life 

and survive at any cost or would you evangelize? The early church 

members practiced their faith , and God blessed them . God valu~s 

your worship and your evangelism. 

The early Christian Church was scattered because of severe 

persecution . When they scattered , they did not get angry or 

agonize over their situation . Indeed , they could have easily 

groaned about many things , like losing their home , suffering 

physical abuse , and having a poor worldly future . AII different 

kinds of persecutions and troubles came to them because of their 

belief in Jesus Christ . They gave all their money to His cause , 

helping poor people , and they gave all their love in return for 

hatred . Their leaders were imprisoned or martyred , yet they 

continued to sing, praise, and worship in the cities they escaped 

to . The whole world wondered about them! One of their chief 

adversaries , Saul , even became one of them. This was the man 

who helped kill Stephen , all the while thinking he was doing good , 

when in reality he was doing just the opposite , "Sa비 was in 

hearty agreement with putting him to death . And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ega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 

except the apostles . " (Acts 8: 1) Jesus had told them ,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 :8) 

Even scattered , they became witnesses . Their enthusiasm about 

the good news reached the poor people in Samaria. That whole 

city rejoiced.(Acts 8:8) How can anyone explain such wonders? 

Actually, only the Holy Spirit can explain how persecuted and 

scattered Christians could evangelize the best news all over the 

world. 

The early Christian Church did not analyze or criticize their 

dispersion . τhey kept a positive attitude . When Christians or 

unbelievers give you a hard time , you complain , but the early 

ch 

loss of life. Criticism cripples today ’s churches . It robs believers of 

their power. Too many church members think they are smarter 

than God , and use their own analytical thinking to resolve difficult 

matters. They recklessly criticize others , thinking they are doing 

something good , when in fact they are doing the exact opposite. 

The early Christian Church did not have a political agenda 

because their goal was to preach the gospel only. They did not 

elect a special team to strike back at their opponents. Indeed, they 

changed the world one person at a time .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one by one . They had no political power, no desire to 

march on Rome proclaiming their innocence . There was no 

rebellion against authority . There was no political message. 

Historically, all churches that had political motives , who exchanged 

the eternal for the temporal , faced terrible disaster. These political 

blunders still reflect on the church. Jesus clearly said , "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 ’s . "(Mt . 22:21) It is wrong and very dangerous to mi x 

Christianity and politics . Jesus also clearly said ,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 then My 

servants would be fighting so that 1 would not be handed ‘ over to 

the Jews; but as it is , My kingdom is not of this realm . "(Jn . 18:36) 

Sadly, many of today ’s churches deal in polities . 1 hope this church 

never practices such things . I hope that we only believe in Jesus 

and read the Bible. 

When the early Christian Church scattered , they evangelized . 

Wherever they went, they preached the Word of God . The lost are 

everywhere ,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 (Rom . 3:23) Wherever you go, you can preach. People need 

Jesus everywhere , "And there ) 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 :12) Today, Christians 

need to go where Jesus is not . They need to evangelize 

everywhere 

My dear friend , do you evangelize when you are not at home and 

scattered somewhere 0 니tside? Honestly, do you evangelize or do 

you agonize? Do you evangelize or do you criticize? Do you 

evangelize or do you politicize? Please, start evangelizing . Even 

though you may not face the same harsh persecutions as the early 

church members , how much easier is it then for you to spread the 

good news? How many souls did you reach for Christ this week? 

How many souls are you g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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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주일 얼교 

I t:~.음주일 셜교 l 

흩어펀 그리스도민를01 빼l운 교획톨 

(1)λ}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샤마라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샤울이 교회를 잔멸할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꿀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째 (샤도행전 8:1- 4) 갱성관옥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후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를 세우셨습니 

다. 이후에 더 많은교회를세우기 위해 그들을각지로흩으셨습니다. 초대 교회 

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는 어떻습니깨 다른 신지들과 함께 모일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 

나님의 말씀을 배읍니까? 아니면 논쟁하고 다투는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답 

습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살던 곳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 

하시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은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전도를 귀 

히보십니다. 

박해로 흩어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질 때 분노하거나 처한 상황에 대해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 

을 잃고， 고통당하고， 미래가 암담한 상햄l서 불평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박해와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수님을 위해서 전 재산 

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증오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투옥 

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을 피해 달아난 그곳에서 

찬OJ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을 보며 매우 

놀랐습니다. 앞장서서 그들을 박해하던 사울조차도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 

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줄곧 자신이 옳 

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울이 그의 죽임 당함 

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랩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1)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 

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흩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 

의 열정이 사마리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렀고 사마리아성은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행 8:8)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 

까? 핍박당하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최고의 소식을 전 

할수 있었는지는오직 성령만이 설명할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흩어지게 된 것을 분석하거나 비판하 

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더욱주님을신앙했습니다. 다른그리스도인들이 

나 믿지 않는 지들이 힘들게 하면 불평하기 마련인데 초대 교인들은 그렇지 않 

았습니다. 오늘날의 그싹도인들이었다면 상햄 대처하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쓰거나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 

다. 그들은 아마 생명을 잃는 것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비판은 현 

대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비판은 신자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매우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 

의 분석적인 사고를 발휘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혀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 

은 오직 복음을 전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전 

세계를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한사람씩 차례로세상을뒤엎어놓았습니다. 그 

들은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로마로 진출하려는 욕 

망도 없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대항도 정치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정 

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맞바꿨던 모든 교회들은 무서 

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여전 

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 가라 

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 

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 

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 18:36)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는 결단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 

에순종하십시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졌을 때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OJ'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여러분은 어디 

에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콕 필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 

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 

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향이 아닌 다른 낯선 곳으로 흩어지게 된 

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해보십시오.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 

면 비탄에 젖거나， 비판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전 

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심한 핍박을 받지 

도 않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복음을 전히는 일이 얼마나 더 쉬워졌습니까? 이 

번 주에 여러분은 몇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까? 다음 주에는 얼마 

나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을 찬양하며 진실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나서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을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메 



주낀흥헌 저1946호 

“롯의 처를 생각하라~(녹 17 

했던믿음의사람이었다. 그의찮은청전하혔늄1 특히차신흘위해짜 - -

브라함은 그에게 큰 힘이었다. 그래서 롯은 극적으로 소돔에서 구썰을 받‘았다. 
천사의 경고를무시한채 뒤를돌아보았던롯의 처는소금기둥이 되었랴.(창 19:26) 소 
돔이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때를 떠올리게 한다. 예수 

님은 인자가 올 때에도 그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c마 24장， 녹 9장)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할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지 않은가? 여 

전히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악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저희를 다 멸하기까 

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9) 예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고작 우 

리는 자신의 공로만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이 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뒤 

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녹 9:62)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 

다. 성령의 열매로가득한삶이 되길 원한다. 마지막때를살고 있는우리를향해 예수 

님은 “예비하는 충성된 종이 되라피 말씀하신다.에 24:44,45) 사랑， 희락， 화명 ， 인 

내， 자비， 양선의 열매에 이어 성령의 일곱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사모하자. 

그리스도의 충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 

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 

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3.4)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 

로 맺을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주님께 순종할 때 충성의 열매는 맺혀진다. 성 

령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자. 그 은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 

추며 충성하자. 단순한 믿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독자 이삭을 요 

구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순종을 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되자.c창 22:2,3) 오직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충고에 순종할 때 충성의 열매는 맺힌다. 

신자들의 모든 싫빽| 도전으로 이루어진다 충성의 열매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 

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맺힌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난 것"(히 11: 3)을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자신이 세운 치밀한 계획을 

더 신뢰하며 자신의 충성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행하신 은총의 역사를 성령 

을 통해서 깨닫자. 세상이 증거하는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말씀이 증거하는 믿음의 선 

진들을 보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오직 믿 

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히 11: 4~8) 이들에게는 단순한 믿음뿐이었다. “예수 나 

를 오라 하네. 켓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 360장) 원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미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보혈의 은총이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찬 202장) 오직 그 

리스도의 보혈이 새 피조물된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다. 따라서 보혈에 기초한 믿음 외 

의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뒤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아옹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귀신들린 아들이 고침받기 원했 

다. 그런데 아홉 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소년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과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병고침， 죽은 자의 부활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닌7t? 이제 제자들은 충분 

히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믿음이 

었다. (막 9:23)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만 보았을 뿐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 

다. (막 9:29)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선자들을 원하신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선자들의 삶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는 맺힌다. 

신자들의 함| 다른 것을 증명만다 충성의 열매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자신에 

게 자신’ 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한다. 말만 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을 실천하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약 2:18) 우리의 행함에는 십자 

가만 있어야 한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봐옵나니 ." (.찬 289 

· 씀과 자신의 ‘의지， 경험활쉐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히 맘자 “저에게는 예만「되 
었느니라!' (고후 1:19) 십자가만을 보며 달려갈 때 참 기쁨과 명안이 넘친다. (찬 470장) 

우리의 삶이 증명해야 할 것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아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 

도께서 씨는 삶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미암았느니라?'(롬 10:17)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불펑하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게 하 

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영원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다. 진실로 주님을 찬O.}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 수 있 

다. (엠 5:19,20) 산상수훈(마 5~7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 

라는 것이다. (마 7:25) 그리스도의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충성의 

열매는 맺힌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 379장) 아벤. 

삽차1f의 샤랑￡로 영혼을 회폭시껴는 6교구 

끼}랑하는 차들øf 우리1f 셔로 사랑하차"(.요 일 4:η 

오늘날 수많은 사료l들과 교회가 사료L을 외치며 특별한 행사를 기획õ}지만 아가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 

전 문을 막고 우리모두를 죽게 하는 악행일 뿐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총의 원동력입니다. 

6교구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송파구의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료떻，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7개 지역 2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81명의 일꾼들이 317세 

대 733명의 교구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섭기며 하나되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장을 중심으로 부지역장， 구역장이 한 팀이 되어 각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여들의 교회학교 출석을 확인하며 작은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 

고 있습니다. 6교구는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 18 )cl는 충현 
교회의 아름다운 2007년 말씀을 동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명을 회복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퇴색해 가는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 십자가 

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방의 영흔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교회의 5대 목표를 토대로 

구체적 방향을 계획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참석의 목적을 분명히 알도록 합니다. 주님을 예배함 

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돌아가서 부단한 회개와 겸손 

한 자기부인으로 배운 말씀들에 순종하도록 교구 지도자들이 심방과 독려로 교구 

가족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는 남성구역을 활성화하여 준 

비된 영흔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고 지역과 세대와 직종의 특성에 따라 말씀 

의 교제를 나누며 건강한 천국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매주 교구모임 후 교구일꾼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 가족이지만 교구모임과 금요찬양집회에 불참해서 어색해진 지체들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해온 태신자를 위한 총동원 전도초청집회(7월 8일 주일)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구이신 예수님(요 15:15)처럼 십자가 

의 사료띨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대 목표를 믿음으로 지호t하는 6교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행동과 삶으로 가르치신 것들을 역시 행동 

과 삶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훈련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 

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단한 자기 부 

인과 겸손으로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흔을 회복시키는 6교구가 될 수 있도 

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규석(장로， 저16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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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 Dt~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 

처음에는 이슬람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무척이나 소심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주 

변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채 머 

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선교지에 오기 전까지의 영적 훈련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 

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주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복음 전하기를 머뭇거렸던 저의 마을혐l “너를 이곳까 

지 보낸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r;.}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서 선교지의 불쌍한 영흔들을 긍흘히 여기어 달라는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산으 

로 빽빽하게 둘러싸인 오지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하교시ζk게 맞추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찬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어느새 학생들은 우리 곁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복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기에 걱정과 불안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영적 전쟁에서 약간 밀렸지만 결국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선교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죄징순(집사， 24교구 4팀) 

1일차 자정이 넘어 숙소에 도착했다. 무지 럽다! 피곤한 몸을 추스르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우상과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영흔 구원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1" 아멘. 

2일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된 선교를 하리라 시작했으나 마음만 급했다. 온 거리가 우상으로 덮여 

있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실감하였다. 전하는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끼고 안타까와서 

마음이 무겁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에 1&족해야 하는깨”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3일차 복음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았다. 영접기도를 하는 것도 시원 

치 않았다. 더군다나 문맹자가 매우 많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에서 방심했던 나의 모습이었다. “아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4일차 복음을 전한 곳은 전형적인 도시의 뒷골목이었다. 도박을 하고 있는 사료띨의 소망없는 눈빛을 보 

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둡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큰 사랑을 이들이 알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하며 더욱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5일차 모여든 사료띨과 o}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안아주고 악수하며 ‘“‘페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다’”’ 

고 복음을 전하니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안아줘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 

님을 직접 체험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귀로 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이 

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였다. 

6일차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욱 힘을 다하여 만나는 영흔마다 복음을 전했다. 현지인들 가운데 환 

자가 많았다. 우리들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복음을 전했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치}도행전의 역사가 입하소서 1" 더운 날씨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 
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 

7일차 오전사역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전하는 복음이 도로 횡겨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개도 열 

심히 짖어대고…. 그럽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강권하셨다. 누군가 목 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 우 

리를 통해서 증거됨에 오히려 감사하였다. 오후 사역지에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마을 전체가 아 

늑하고 사료1들의 표정도 평안했다. 누군가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은총이 임흔뻐l 감사! 감사! 

황 항(권사， 14교구) 

2∞7년 6월 17일@ 

선교 %1 에쳐 아나 
“ 

.,. • ( 

제가 선교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 

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 가 본적이 없는 죄인이 

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여름 남편과 함께 충현 

교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 

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께 죄짓는 일인지를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영 

흔은 점점 더 황폐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몇 달 전 어느 집사님의 권유로 참으로 우연히 아 

니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 24교구의 낯선 분들과 

연합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여행 

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호텔， 내가 생각 

했던 식당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서 우리는 잠자는 

영흔들을 만났고 죽어가는 영흔들을 위해 기도드 

렸습니다. 섭씨 37 ，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도 

한 영흔이라도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라한 이슬람 마을 한 귀퉁이에서 저는 한 아 

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초롱초롱하고 갚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천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미쳐 닦을 겨를도 없이 저 

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하 

나님 아버지 !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 

물이 고여 있는 아이의 눈망울을 뒤로 하고 돌아 

오는 차 안에서도 여전히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 

다. 주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영혼을 통하여 천사 

를 만나는 은총을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정인(성도， 1교구) 

지난 주에 도착안 섣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장 

6월 4일(월) - 6월 13일(수) 9 ， 1 0교구 연합 김종홍 

6월 5일(화) - 6월 13일(수) 잉교구 , 대혁부 칭년 9부 연합 한흥연 

6월 6일(수) - 6월 13일(수) 24교구 진학래 

6월 6일(수) - 6월 1 4일(목) 24 ， 16교구 연합 박재현 

6월 6일(수) - 6월 14일(목) 24교구 정그〈 
口T

6월 7일(획 -6월 15일(금112 11과연합 ! 심화민 
6월 7일(목) - 6월 1 5일(급) 14.5.14교구연합 박종운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l 개 팀) 

기 간 |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토) I 정영미 전혜영 (에바다부) 

이번 주에 졸블에'1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장 

6월 18일(월) - 6월 26일(화) 120 . 17 . 21교구 연합 | 권영주 

6월 19일(화) - 6월 27일(수) 1 2.5교구 연합 | 박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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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셰 11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바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내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 

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확신하였다. 노 

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흔L이 100세에 얻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배웠다. 특히 애굽에서의 요셉은 형통 

합 가운데서 죄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꿈해몽의 지혜와 믿음 

으로 승리하였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예표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재흑번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다. 특히 예수님도 이 서lε때l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 

난 받는 종이라고 예언하고 있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 

는 이 진리의 위대흔k을 다시 깊이 깨달았다. “우리가 낙심하 

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 

다"(고후 4:16) 
.여l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는 

제 나이 55세에 만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제게 오셨 

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시기까지 이르게 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 

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삶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 

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 

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사함의 완성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하 

여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흔구원에 대한 갚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혈의 은총을 전하는 영적인 전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 

달았습니다. 선지자적인 방향을 바로잡는 충현교회에서 성령 

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마태복음에 나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수요성경공부어l 장여할 수 있습니다. 

민병인(권사， 23교구) 후반기 수요성경공부(9올 개강 예정)에도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롤 바랍니다. 문경숙(권사， 16교구) 

여호수o~에 나타난 예수 그al스도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는 참으로 드라마틱하면서도 폭발적인 감동을 

주었다. 신약 교회가 영원한 여호수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 이 세ε에서 거룩한 싸 

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행군하다가 분명히 천국을 차지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 

실을 배웠다. 이 놀è-}운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절대적 

성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1 하셨다. (계 22 :20,21) “인자가 올 때에 서] i，K계서 믿 

음을 보겠느냐"(녹 18:8)라고 탄식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합니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오직 은총으로 온전한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묘}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박태진(안수집사， 11교구)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ξl스도 

어부였던 베드로가， 신앙의 방흔t이 잘못되었던 사울이， 그리고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가 죽기까지 믿음을 보여 주었던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한 이 땅에서의 시간 

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은 어떠한 g멘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습， 믿음의 연약했던 부분이 말씀으로 조명되어 한층 견 

고해지고 밝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죠다하 

시는(롬 8:26) 가운데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걷게 되는 신사도행전의 장을 열어 

가는 순간 순젠l 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 

전승기 (집사， 2교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사수련회를마치며 

“ 1츄Et문릎각 。1 커내 7t 돼객l 략소에! " 

수련회 당일， 권사님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갈랄리홀을 가득 채웠 

고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bÞ하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 

님은 저를 깨뜨리셨고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후사가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 지식을 뛰어 넘는 참 사료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음을 밍습니다. 

권정희(권사， 16교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찬 248장) 주제효명과 

함께 올해도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인 권사수련회가 소망 줌에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와 기도의 특ζ띨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십자가를 전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엽 6:17) “낙타무릎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죄의 켈정체 같았던 나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일 뿐 심증 갚은 내면에는 현장에서 죠띔하다 잡힌 여인， 아 

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보다 더 음란하게， 썩어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의 의와 세상가치관， 자신의 지성， 펀견에 갇혀 밍음으로 화합지 못하며 예수 

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 바리새인의 모습만 가득했다. 정말 죄의 

결정체 같았던 나였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머리와 입 

술로는 예수님을 랩}지만 삶은 어둠에 매몰되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죄인인 나를 만나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아와 욕망은 주님의 주위만 맴 

돌며 억지로 예수님을 세상 떡 주는 임금 삼으려는 끝없는 자아의 방에 갇혀 주 

님 요때 거하지 못했던 나에게 월요일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친히 찾아 

오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가 너희 

를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버리고 내려놓는 기쁨， 자기부인 

의 기쁨을 듬뿐주셨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 

쁨인지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을 효해 죠다하게 하셨다. 나의 죄성으로 인해 

서 또 다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방， 내 의지의 벽에 부딪혀 믿음의 날개를 접 

고 짙띨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 “세오빼서 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SL을 이기었노라 이제 매순간마다 겸손히 무릎 꿇어 예수님 사 

랑， 영혼 사랑이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김은심(권사， 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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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혹 l 수파 합림 

체 교회 랑방 풍둥」밤 새1~쭉 
AfI1，H명 탄쟁의 긴쁨 

제l교육유l원회의 새생명 전도주 'lj(5.2이음 통아여 많은 정소던들이 얘~~딛깨로 Lf~f다. 교효l 출석한 지 3주 정도 휘H게 만 돈l fIgI반 악생들음 만삽다. 

아직은 교회에 대아여 많이 상질어하지만 은 11대효 1f득한 tlgl반 학생툴툴 보며 이툴음 교효l호 el도 af~/ 주밑으l 쓴밀을 느었다. 

교회에 나오게 돈l 계11슨? 

. 막교로 잦아오선 교회선생님을 친구를 통애서 만뇨뻐요. 과자와 

음료수를 먹으며 여!수닝 이야기를 듣고 교외에 나오끼로 마음먹 

었지요 . βl앵익，'， 중등l뷔 

· 악원에서 만만 선생닝이 힘꺼! 교회어1 ，~자고 했어요. (햄아， 중 
C lt::1\ 
0'γl 

· 교회에 맘께 다니고 싱다는 친구의 소원을 들이주었지요 . (송재 

먼 ， 중등2부) 

· 성악레슨음 매주시는 선생님의 전도로 나왔떼요. (박푸름， 중등2 

부) 

· 엄마와 친구의 깐절만 부탁 때문에 나왔뻐요. (조은여， 중등3부) 

· “한 번 와 보라는 친구의 밀때! 친구를 따라 옹에요 . (박주용， 중 

등3부) 

교회에 L{온 느EI은 ? 
· 종아요. 찬송도 열심이 따라마고 있어요 . (조은어1) 

· 오는 저으 나와느데 재미 9.1으 맨 만아요. 여|배까 중아요. 
2 ' 0 ’‘ L '/Y、근 ^ E " 

(승재힌) 

· 아직은 별 느임은 없는데 종은 것 김아요 . (죄앵식) 

· 조든학교 때 조등 다닌 뒤로 저으이에요. 마친 7시부터 O!이나서 ‘ 
0 , 0 ' L ' 0 ' 0 ’ • 

준비아는 것도 괜잖아요 . (햄아) 

· 이전에도 교효|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때와는 완전m 다른 마음 

이 썽겼이요 . (박후릉) 

그동만교회에서 배운 ?은? 

분반공부 시만을 동애서 말씀음 배웠이요， (햄아) 

· 예수님과 심자1뻐| 대애서 수없이 많이 틀었어요 . (박푸름) 

. 여!배를 통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이요， (조은어1) 

· 종븐 선생닝을 만나서 말씀을 재미있꺼| 배우고 있어요 (조|맹식) 

수확칼렴@ 츄기도문 

얘I/~는l은 #:듀{，/1f요? 

· 우리의 조|를 위애서 십자끼뻐| 못 빅에1 죽으신 O~나님이세요. 

(박푸름) 

· 나를 위해서 십자끼때서 죽으신 분이세요 . (조은어1) 

십X꺼때서 죽으신 마나님의 아들이세요. (진맹식) 

구원주! 구세주! (~앤이) 

flg반 학상틀을 지도하면서 받은 은뼈/는? 

· 학생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껏 자저!까 은혀!입니다. (박용'1 교사， 

중등2부)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학교로 잦아까서 30여영의 학생들응 

고정적으로 만납니다. 많븐 고민음 만고 있는 그틀을 $1애 '1도 

마고 복음으로 위로마면서 오m려 제，~ 많이 위로받습니다. 

(ij앵의 교사， 중등l부) 

· 그리스도의 십자까를 전여 모르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때져서 

그틀이 번O~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용정호 교사， 중등3부) 

g’으로의 flg}으! Cf~'딩" 1/.!i재목은 ? 

·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송재힌) 

· 꾸준m 교회에 다니면서 O빠와 엄마도 전도할 꺼(계요 . (진맹석) 

.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01 할 꺼여!요. (E앤아) 

. 신앙생활을 열심이 때서 아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일문이 

되고 싱이요. 끼도때 주세요， (박푸릉) 

· 성정도 열심01 읽고， 공부할 거에요 . (조은에) 

· 아짐에 일어나는게 힘들어도 잠 다닐- 겁니다. 친구와 함께! 

(박주용) 

· 주임날 학원에 까야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이 부모님이 교호l의 제직임에도 그런 경우까 있습 

니다 에배를 우선때 주십시오 . (박용기 교사) 

· 지난 새생영 전도주일 때 ， 태신자를 작정안 뒤 1 : 1로 돌보며 교21 

까지 오!도아였습니다. 반 영혼을 망만 만절만 끼도와 사랑이 만 

영혼음 주님떼로 인도O~십니다. (용정호 교사) 

· 악교에서 악생들을 만나다보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부모님의 

반대로 나오지 못아는 학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을 우10" 

서 꼭 '1도를 부탁드립니다. (3앵의 교사) 

요즘 대부분의 정소던들은 교~!Of/ Lf오슨 갯 자~1'，릎 gl틀어 한 

다. 그럼에도 ‘’교회에 1f，자. ’은 g때/ 아무 꺼리gl 없이 따라g}CtE 

g에}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I O/.들의 마음흘 용작01섰던 예수는!fl! 손 

및이 느껴졌다. 이틀이 우리 교~/Of/서 복음으l 뿌리흘 내려 징령의 

쩔매를 맺을 4 gI도혹 11도아자. 
(면집국) 

φ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 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하』어l 
E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98 박상목 5 대학부 이선미 (6) 1119 신나리 11 경 I5EEg‘3극i→L 손경희(9) 

1099 김용기 21 청년2부 윤순규(3) 1120 신나라 11 중등1부 오정선(16) 

11 00 김정수 8 청년 1부 김은심(7) 1121 김정은 청년 1부 박재순(8) 

1. 하늘에 11 01 박성용 12 대학부 김영은(15) 11 22 어떠거 25 외선부 앙순옥(12) 

1102 정한숙 9 소망부 윤상철(22) 1123 강옥춘 10 정년 1부 최영자(24) 

1103 강세옥 2 장년2부 1124 이승호 16 청년 1부 김기중(8) 

1104 권다영 8 대학부 박은지 (7) 1125 서은희 17 장년 1부 김남옥(1) 

1105 밀린 25 외선부 한장현(14) 1126 오동원 5 장년2부 

1106 조준현 대학부 윤수정 (1) 1127 손은숙 11 징년 1부 장성길(16) 

1107 에덴 25 외선부 최정원(8) 1128 최소영 10 정년 1 부 박유미 (1 이 

2. 계신 3. 우리 1108 이은혜 2 청년 1부 1129 김옐리나 25 외선부 김엘리나(2이 

11 09 노승미 12 ~~。응-t「j 신현철(10) 11 30 김호진 4 청년 1부 정태동(4) 

1110 구인회 18 장년3부 심호섭 (1 이 1131 ã~~ 25 에바다부 김정근(1 4) 

1111 이선민 16 .:iJ.f。드-』「j 김영재16) 1132 노진영 15 장년3부 이영순(15) 

111 2 박소현 징년 1부 최미지(7) 1133 아루나 25 외선부 징응숙(21) 

111 3 조혜민 10 대학부 조천영(9) 1134 잉크볼트 25 외선부 장응숙(2 1 ) 

1114 김선령 18 정년 1부 이기옥(8) 1135 먼데 25 외선부 징응숙(21) 

4. 아버지여 1115 형인광 22 장년2부 김영입(22) 1136 뱀버 25 외선부 최규태(2) 

111 6 김영자 22 징년2부 이행숙(22) 1137 O H기 25 외선부 장응숙(21) 

1117 김효선 22 청년2부 유기전(22) 1138 스비에따 25 외신부 한장현(1 4) 

111 8 성경옥 25 에바다부 노지은(1 이 1139 최재혁 15 청년2부 안유환(15) 

* 흥연교회의 안 기즉이 되기I 윈하)./는 운은 본 'iJ 203호 씨가족 등혹길로 오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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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쇼석 

모임 

전도위원회 전체 월례회 
일 시 24일(다음 주일) 

오후 3시 10분 

장소:제1교육관 407호 

.2007년도 후반기 장학생 신청 

1. 선발 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므로 2005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훌휠 충흰 지도으l 창 
띠 “서로 사랑하자’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 

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충현 
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신칭 기간 6월 24일(다음 주일)~7월 8일(주일)까지 (3주간) 

3. 문의 및 신청 장소 교육국 1r02-552-8200{# 472, 473) 
결혼 

김영진 군(김연자 성도의 
아들， 17교구)과 장추정 앙 

(장원섭 씨 · 오영애 씨의 

딸) / 23 일(토) 오후 3시， 

여의도 웨딩의 전당 모나크 

2충컨벤션흘 

·종력교회주변전도 
일시 : 여전도회 

장소: 여전도회 

남전도회 

6월 20일(수)，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6월 23일(토)， 오후 2시 

각교구구역장영성훈련 

1지회{1 ， 5 ，9， 1 3， 17， 21교구)-301호 2지회(2， 6 ，10 ， 14， 18，22교구)-307호 

3지회{3 ，7， 11 ， 15 ， 19 ，23교구)-401호 4지회{4，8， 12 ， 1 6， 20 ， 24교구)-407호 

[g)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 

을주소서. 

a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 
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샤 와 ‘보내 

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날짜 

6월 17일 

(오늘) 

6월 24일 

(다음주일) 

날짜 여|배 

6/20 수요 I 

6/20 수요 II 

6/22 금요찬양 

6/ 24 주일 I 

6/24 주일 II 

6/24 주일 m 

6/24 주일 W 

6/ 24 주일 V 

6/24 주일찬양 

2007년도 제3차 학울 • 셰례식 안내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5:00-15:50 (김준회목사) 309호 (최성규목사) 304호 (안치원목사) 307호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40 장소 장소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렬리흘) 

오후 4시 30분까지 업실 바람 세례식 오후 2시 %분까지 입실 바람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24 (주일) 

이경준/최광현 김준희/최진성 윤수일/김낙홍 황진섭/한현석 유재진/홍순애 이재영/김연식 
잠 15:.1-12 잠 15:13- 20 잠 15:21-33 잠 16:1-9 집 16‘ 10-20 집 16:21 -33 

예배담당 안내 (6/20-6/24)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절 제 (갈 5’ 23) 김성관 목사 이희식 한숙 십자가그늘밑에 (호산나찬양대) 

인간의 계획， 하냐님의 계획 (창 27:5-14) 탁정헌 목사 김완수 이분옥 나어느날꿈속을헤매며 (실로암찬양대) 

김성관목사 황진섭 예루살렘 찬양대 / 비올라 이신림 / 소프라노윤지영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행 8:1-4) 이용진 목사 최성득 전계식 〈예배전찬앙〉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행 8:1-4) 임현덕 목사 김준희 신선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외 / 피아노 트리오(임D~누엘 오케스트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행 8:1-4) 김성관 목사 장훈 석영식 구원으로 인도하는 외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행 8:1-4) 정충신 목사 이재영 이정우 내 영혼의 그욕히 깊은 데서 외 / 피아노 5중주(할헬루야오케스트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행 8:1-4) 김철규 목사 전성원 권명옥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세계 외 / 바리톤오상덕(엠앨찬양대 솔로이스트) 

나를 따라 오너라 (막 1 ’ 12-2이 김성관 목사 유현철 박철구 할렐루야 혼성중창단/ 벤엘 찬양대 / 5교구 

딩 1.1 . 1 전도와매월둘째주수요일과토요일에 있 

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통 일대의 모 

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2007년 여름 계절학교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예루살랩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 

로가득하게하소서. 

a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문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 
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과 충현복지 
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2 4-'1칸 연속 기덜 : 본당 iDJ호[im옆. 

톨필틀밀E훌톨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 집회 안내 ( \!!i 031-766-5425) 
[ 섬·기·는·분· 틀 l 

구분 시 간 
오전 7:00 

1I 오전 9 :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운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1I 저녁 7:30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 아 부 오전 10:50 지!1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501호 

τ17ErTH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 30 제2교육관 4충 

장소 집회 | 시간 | 차량 
본당 
보L 다 u 

본당 

보」 다 u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보」 단 u 

보」 단 u 

Simu~aneous translations in 담엔ish ， CIlinese, J뼈anese 

and Sgn Language are av빼bIe a1 the 타lVen 0'’ CI∞k 

wαship Ser.i∞， and 않 Lankan, CIlinese, Mong이ian ， 

Russian. Hir떼 와1d lm앙g녕n are 뼈o a'때떠bIe at the 
OneO’ 이(성<W，α"ship SerJiCe.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오후 6애 

선교관 1충 
(금) 저녁 7따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남선우 박인기 류13병교구회 신 여교국위원근회 안 1 5.창교구덕 정대진학부호 
세피해원징 딩회서기 A녕부징 예배위원징 에H에부징 때닝메부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충현기도원김 깅사위원 빼~~원 선교위원징 재정위원장 3교구 4교구 8교구 7교구 21교구 

이종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하종철 안치원 정Z충교구신 양 펀재집국웅 이 18성교구진 
찬양위원징 새2교구위원징 행징위원정 기획위원 옹A냄{원 

5교구 2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최24성교구규 이재영 이16.경교구준 김 9준교구회 융수일 
1교구 10교구 

딩회부서기 예배위원 동산부징 기획위원징 기획위원 
황진섭 셰 유7덕재~진육부 강영구 선 전교위성부원지도 김철 년1부규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m교구 11교구 칭 

예배위원 예배위원 12교구g 14.교구정 뻐쁨{원 
이외용신부진 양태선 유1 7.성교구택 유현철 탁정헌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영옥 12교구 19.교구 고등부 

실로잉진g때징 11교램 징년1부징 깅써원징 몽Af위원장 김완수 최성득 최23강교구전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14교구 6교구 

제1교육위원징 i맘때부징 여배위원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신부집 

노영한 박철구 정챙길 신상수 고제숭 · 여전도사 
19.교구징 9교구장 21교구정 20.교구정 7교구정 융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욱주 김말자 
강철형 김영은 이달욕 장철환 검숭곤 11교구 16.교구 17교구 5교구 6교구 

전도위원징 기획위원 영이부징 중등3부징 탁이부징 안태순 김정교구연 강 20.덕교구펼 최문실 전10은교구회 
합철주 융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3교구 liil'i' 2Oiil'i' 8교구 

17교구징 기획위원 제2교육위원정 4교댐 건축위원징 김14정교구자 김정회 이복순A 류 대진학부회 한23성교구임 
낌창국 김중선 임창식 김은철 진학래 

18교구 21교구 

유년부정 징년2부징 잉D뉴옐친잉때징 찌징위원 24교찜 입15.태교구주 캉 양영교구미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9교구 4교구 2교구 

전영회 이7혜교구숙 1교구징 찌징위원 10.교구정 ~t!f~ 1꽤구징 
19.교구 

구재완 송두성 최차용 신선길 유장태 
3교구정 8교램 예빼위원 제3교육위원징 유이부징 

· 찬양감독 강임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1교구정 6교구정 신교위원 2교구징 기브리앨칭잉때징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 전입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1생구정 외선부g 5교구징 18.교구징 · 선교사 송요한 


